
철원 젖소 우결핵 초비상` '
김화읍 일대 여마리 살처분후 인근 야산 매립- 90 -

철원지역에서 사육되는 젖소 여마리가 법정 종 가축전염병인 우결핵에 감염된90 1

것으로 밝혀져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.

철원군 및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도가축위생시험소와 철원군은 일 우결핵에 감염10

된 젖소 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한후 김화읍 도창리 인근 야산에 매립했다90 .

이날 도살된 젖소들은 도가축위생시험소가 최근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김화읍 일대

에 대한 정기순회검진중 우결핵 양성반응을 보였다.

철원군은 도가축위생시험소의 낙농가들에 대한 정기순회검진기간이 여일 남아 있10

어 감염개체수가 추가로 확인될 우려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

철원군 관계자는 피해농가들이 우결핵에 감염된 젖소가 비둘기와 함께 먹이를 먹ꡒ
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때 조류가 감염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며ꡓ ꡒ
발병원인은 물론 치료대책마저 없어 더욱 난감한 형편 이라고 했다.ꡓ

우결핵은 사람에게도 감염돼 결핵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정부가 종 가축1

전염병으로 정하고 젖소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검진 및 양성축 살처분제도를 실시하

고 있다.

피해 농가들은 이와 관련 최근 원유가 하락으로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( )原乳價

되는 가운데 살처분된 젖소의 보상가가 실거래가격의 수준인 농협조사 산지가85%

격기준으로 책정되는 등 현실가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인 지원대책

마련을 바라고 있다.

우결핵은 호흡기를 통한 결핵균의 흡입이 가장 많지만 감염된 소의 분비물 또는 배

설물로 오염된 급수장소를 공동사용시 지속 전염되며 송아지의 경우 태반감염도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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